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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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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22.(월) 조간

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 장 김상경 (044-201-2131)

식품산업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신대욱 (044-201-2138)

‘혈압조절’에 도움을 주는 마늘, 

고시형원료 기능성 인정받아

- 농식품부-식품진흥원, 2022년 두 번째 기능성원료 등록 성과 창출-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

(이사장 김영재, 이하 식품진흥원)은 마늘의 ‘혈압조절’ 효과가 입증되어 

건강기능식품 고시형원료에 기능성 항목을 추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.

  이는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이 마늘을 원료로 ‘혈압조절’ 효과를 가진 

기능성식품 제품을 누구나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적 활용도와 부가

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형 기능성 

추가를 요청한 결과이다.

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6일 ‘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

고시형 원료인 마늘의 기능성(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)을 추가한다’

라는 내용의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.

  이로써 마늘의 기능성은 기존 ‘콜레스테롤 개선’에 이어 ‘혈압조절’

기능이 8년 만에 추가되었으며,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올해에만 벌써 

두 가지의 기능성 원료(블랙라즈베리추출물, 마늘)를 등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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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2020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

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기관 및 대학(서울과기대·경북대·중앙대)과 

협력하여 기능성원료에 대한 실증을 추진해오고 있는 ‘국산소재 기능성 

규명사업’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,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

밝혔다.

 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산업계·학계·연구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

바탕으로 기능성원료를 추가 발굴하여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

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.

 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“그간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의 노력이 

하나둘 빛을 보기 시작했다며, 앞으로 소비자들의 ‘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

인식 제고’를 위해 국산소재 규명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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